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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봇이 인간의 역할을 대신하는 미래. 인간들에게도 로봇들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중

뿔난 괴짜 ‘로봇-5089’는 한 가지 난제에 부딪혔다. 로봇에게 금기시되는 예술을 꿈꾼 

대가로 자발적 리셋을 택하거나, 파기될 처지에 놓인 것. 그러나 로봇-5089는 스스로

에게 ‘팬이’라는 이름을 붙이며 리셋을 거부한다. 한편, 학교 폭력을 당해 마음의 문을 

닫게 된 열 살 소년 ‘동운’는 자신을 로봇 ‘워리’라고 주장한다. 끈질긴 요구로 로봇 심리

학자 ‘수젼’과 만난 워리의 요구는 단 하나. “리셋해주세요.”

자신을 찾기 위해 예술을 선택한 로봇과 자신을 잊기 위해 로봇이 되길 선택한 소년, 

진정한 예술가가 되기 위해 고통을 느끼고 싶은 로봇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로봇

이 되기로 한 소년. 세상에 겉도는 두 ‘모난 돌’의 예측 불가 우정과 성장 스토리!



1.  인공지능, 로봇이 예술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?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?

2. 내가 만약 로봇 개발자라면, 어떤 부분에서 로봇과 인간의 차이점을 만들고 싶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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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 동운(워리)의 엄마는 학교 폭력 피해자인 아이를 위해 귀신 분장을 하고 직접 복수를 해주었습니다. 

내가 동운이라면, 학교 폭력을 당했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해주었으면 하나요?

4.  위술의 행위예술은 많은 대중들에게 불편한 감정을 이끌어냈습니다. 내가 위술이 하는 행위예술의 

관객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나요?

『팬이』 독후활동지 | 02



5.  워리는 ‘리셋’을 통해 고통을 잊고자 했습니다. 내게도 리셋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어떨까요? 삶을 

리셋하게 된다면 무엇을 해보고 싶은지, 어떻게 살고 싶은지 적어봅시다.

6.  곧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. 만약 로봇 시대가 도래한다면, 나는 팬이와 워리처럼 로봇

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?

『팬이』 독후활동지 | 03


